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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대통령과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20일오전백두산정상인장군봉에올라손을맞잡고들어보이고있다. /연합뉴스

추석특집지면안내 불황에나눔실천편의점주 ▶7면

광주비엔날레 수묵비엔날레 ▶10면

마을문화가꾸는젊농회 ▶11면

한가위극장가 ▶12면

도서관문화를품다-유럽 ▶13면

한가위특집 ▶14~23면

한가위TV 하이라이트 ▶25~27면

추석특집32면발행24~26일자신문쉽니다

풍성한

추석
되세요

21(금) 22(토) 23(일) 24(월) 25(화) 26(수)

20/24 19/27 15/25 15/25 13/25 14/25

문재인대통령 김정은위원장손잡고백두산올라…2박3일방북일정마치고귀환

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 정상에서 두

손을 맞잡았다. 남북 정상이 함께 민족의

영산인백두산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으

로, 한반도평화에대한강한의지를담은

역사의한장면으로기록될전망이다.

<관련기사2 3 4면>

문재인대통령과김정숙여사는이날오

전7시27분평양순안공항에서공군2호기

를타고오전8시20분삼지연공항에내렸

다.김정은국무위원장과리설주여사는삼

지연공항에서문대통령부부를맞이했다.

차량을 타고 삼지연 공항을 떠난 남북

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.

장군봉에도착한두정상은천지를배경으

로활짝웃으며맞잡은손을머리위로번

쩍 들어 올리며 김정숙리설주 여사와 함

께기념촬영을했다.

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첫걸음

이시작됐다. 이걸음이되풀이되면더많

은사람들이오게될것이라며 남쪽일반

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

대가올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.이에김

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

으로는 남측 인원들, 해외동포들 와서 백

두산을 봐야지요라며 앞으로 북남 간의

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 겠다라고 화

답했다.

특히,공식수행원으로백두산에함께오

른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이 이번에서

울답방오시면(김위원장을)한라산으로

모셔야 되겠다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

어제,오늘받은환대를생각하면,서울로

오신다면 답해야겠다고 밝혔다. 이에 따

라,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

남북정상이한라산에오르지않느냐는기

대섞인전망도나오고있다.

남북정상은이어오전 10시 10분케이

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

발을디뎠다.구름한점없는하늘에천지

는깊고푸른모습을그대로드러냈다. 당

초 남북 정상은 장군봉까지 갈 계획은 정

해놨지만 천지 방문 여부는 날씨를 보고

결정할계획이었고기상이좋아천지까지

방문했다.

백두산에서내려온문대통령내외는김

위원장부부와함께삼지연초대소에서오

찬을가진것을마지막으로2박3일간의북

한방문일정을모두마치고오후5시36분

께서울로귀환했다.

/평양공동취재단서울=임동욱기자tuim@

평화 번영 통일…백두산에서보내온 한가위선물


